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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볼보 소형 SUV ‘XC40’타고 달려보니…

볼보가 한국시장에 야심차게 선보인 소형SUV ‘XC40’은 볼보 브랜드만의 독보적 매력을 잘 갖추었다. 앉아있는 자체로 힐링이 되는 실내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창의적 공간활용, 경쟁상대가
없을 정도의 충돌 방지 관련 안전 사양 등이 특징이다. 사진제공｜볼보

볼보에서 국내시장에 야심차게 출시
한 소형SUV XC40을 시승한 소감을 세
단어로 줄이면 힐링, 공간, 그리고 안전
이다. 기존의 독일3사 수입차 혹은 국산
차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실내외 디자
인과 공간에 대한 색다른 해석은 볼보라
는 브랜드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이 아
닐 수 없다.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서
울 반포까지 이어지는 약 230km 구간에
서 볼보 XC40을 시승했다.

뀫 일상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차
볼보 XC40을 국내 시장에 론칭하면

서 밝힌 제품 프레젠테이션 중 가장 와
닿았던 것은 “일상을 덜 복잡하게 만들
도록 설계했다”는 말이었다. 자동차의
실내공간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
라 운전자에게 주는 느낌이 천차만별이
다. 럭셔리한데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이
들 때도 있고, 조금 부족한 듯하지만 꽤
실용적이며 앉아있는 자체로 힐링이 된
다고 느껴지기도 한다.

볼보 XC40은 후자에 가깝다. 상위 모
델인 XC90과 XC60에 비교할 바는 못되
지만,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면서 독특한
인테리어 감각으로 빈자리를 채웠다. 이
런 XC40의 선택은 경쟁이 치열한 수입
소형SUV시장에서신선한느낌을준다.

센터 콘솔의 무선 충전 시스템은 넉넉
한 공간을 확보해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
이든 쉽게 충전이 가능했다. 스피커 위

치를 도어가 아닌 엔진룸과 실내 공간
사이로 옮겨 도어와 센터 콘솔에 풍부한
수납 공간을 확보한 것도 인상적이다.
앞좌석 시트 밑에 숨겨진 수납공간을 확
보하고, 글로브 박스 도어에 접이식 고
리를 설치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
한 창의적인 공간활용은 감탄을 자아낸
다.

또한 상위 모델들과 같이 스마트폰 화
면전환 방식을 채택한 세로형 9인치 센
터 콘솔 디스플레이(Center Console Di
splay)도 적용해 모든 차량 기능의 세팅
을 직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
도 장점이다.

뀫 넉넉한 파워, 타협하지 않은 안전 사양
주행 감성도 경쟁 소형 SUV들과 비

교해 뛰어난 편에 속한다. 시승차는 신
형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
를 장착한 R-디자인(4880만원) 모델로
최대 출력 190마력, 최대 토크 30.6kg·
m의 성능을 발휘한다.

특히 최대 토크가 1400∼4000RPM
이라는 폭넓은 구간에서 발휘돼 초기 출
발은 물론 중·고속 영역까지 부족함 없
는 가속성능을 느낄 수 있다. 소음 진동
은 잘 억제된 편이지만, 고속주행시에도
스티어링휠이 다소 가볍다고 느껴지는
것은 아쉬움이다.

서스펜션 앞쪽은 맥퍼슨 타입을 사용
해 넓은 실내공간 확보를, 뒤쪽 서스펜

션은 4가지의 링크가 각 뒷바퀴의 움직
임을 잘 잡아주는 멀티링크 방식을 채택
해 공간과 주행 감성을 모두 적절하게
유지했다. 제법 거친 노면에서 급가속과
급 코너링을 해도 차체는 견고하게 느껴
졌고 노면 충격을 적절하게 흡수했다.

무엇보다 충돌 방지 관련 안전 사양은
경쟁상대가 없을 정도다. 볼보가 세계
최초 개발한 긴급제동 시스템인 시티 세
이프티(City Safety, 긴급 제동 시스템)
는 기본이며, 앞차와 보행자, 자전거, 심
지어 대형 동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
술과 교차로 추돌방지 시스템까지 충실
히 갖추고 있다.

전 모델에 기본 장착한 반자율주행 기
능도 실제 사용해보면 그 매력에 빠지지
않을 수 없다. XC40에는 한 단계 진화된
파일럿 어시스트 II 기술이 장착되어 자
동으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
이 가능하다. 이 기능은 전방에 감지되는
차량이 없어도 최고 140m/h 속도를 유
지하며 차선이탈 없이 달릴 수 있다. 반
자율주행 기능의 핵심인 차선유지 기능
도 진화했다. 기존에차량이차선을 이탈
하는 경우에 차량을 차선 내로 복귀시키
는 개념이었다면, 파일럿 어시스트 II는
양쪽 차선 사이 중앙에서 차량이 달릴 수
있도록 유지해준다. 볼보의 반자율주행
기술을 경험해보면 완전자율주행 시대
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
있다. 남양주｜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차선이탈없이 140km/h ‘반자율주행끝판왕’
기존독일 3사와차별화된디자인
넉넉한센터콘솔·무선충전도편리
맥퍼슨+멀티링크주행성능도굿
자전거·대형동물감지안전성감탄

독특한 인테리어 감각이 빛을 발하는 ‘XC40’의
실내. 사진제공｜볼보

6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
를 진행하는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.

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
본유치를완료했다. 4월금호타이어채권단
과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
중국의 더블스타는 7월6일 제3자 유상증자
방식으로 투자금 6463억원을 금호타이어에
납입했다.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1억
2927만신주를인수해45%의지분을보유하
게 됐고 그동안 42%를 보유했던 채권단의
금호타이어지분율은23.1%로내려갔다.

금호타이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브라
운스톤서울에서임시주주총회를개최하고
더블스타 차이융썬 회장과 장쥔화 CFO를
기타 비상무이사(비상근)로 선임하는 안건
을 의결했다. 더블스타가 독립경영을 보장
해 금호타이어는 현 체제 그대로 경영정상
화를 추진할 예정이다. 금호타이어는 이번
에 투자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
한다. 국내 및 해외공장 설비투자를 실시하
고 연구개발(R&D)을 확대할 예정이며 영업
및마케팅활동도강화한다.

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은 “더블스타와
향후연구개발,경영,영업등시너지를높여
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
제고해나갈것”이라고밝혔다. 원성열기자

금호타이어 6463억 中자본 유치

투자금 전액 운영자금 사용
中더블스타 45% 지분확보

편집｜안도영 기자 do02@donga.com


